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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안구건조증의 정의 

•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눈물 성분의 변화로 눈에 건조감 등  
자극 증상을 느끼는 질환 

 

2) 눈의 구조 및 기능 

• 눈은 각막 표면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1분에 30~40회/ 
하루 평균 10만 번 정도 깜박거림 

•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며,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함 

 

3) 안구건조증 증상  

• 윤활유가 부족해지면서 통증 유발 

• 각막 표면이 벗겨지거나, 충혈로 인해 사물을 보는 것이 흐릿해짐 

• 윤활유가 부족해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함 

 

4)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 

•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낮아져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
발생함 

• 스마트폰 등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면서  
눈물층이 말라 눈이 피로해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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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안구건조증 자가진단 내용 

•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자주 느껴진다. 

• 바람 부는 곳에 가면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난다. 

• 책을 보다 보면 흐려지고 침침해진다. 

• 눈이 자주 충혈된다. 

• 오후가 되면 눈이 충혈되고 매우 피로하다. 

 

2) 눈 건강을 위한 주의점 

• 아침에 눈 뜰 때 인공 눈물을 넣고, 눈을 살며시 뜨는 습관을 권장함 

- 아침에 눈 뜰 때 눈에 자극이 가장 많으며, 각막에 상처가 잘 남 

• 각막 상피층의 손상: 다시 생성되고 완전히 굳는 데 8주 정도 소요됨 

 

• 눈을 문지르는 것은 눈에 자극을 주어 좋지 않은 습관임 

- 눈을 문지르면 자극이 돼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어  
눈에 악영향을 미침 

- 사이토카인: 신체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 물질 

• 안구건조증이 생기면,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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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안구건조증 예방법 

• 50분 정도 일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함 

• 집안 공기는 습하게 유지해야 함 

• 햇빛이나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함 

•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해야 함 

• 눈을 자주 깜빡여야 함 

•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함 

• 눈을 문지르지 않아야 함 

• 인공 눈물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 

- 식염수는 소금을 탄 수분 용액이기 때문에,  
인공눈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

 

4) 오해와 진실 

Q1. 안구건조증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다?  X 

- 눈물 분비와 관련된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 
더 많으므로 여성에게 안구건조증이 더 잘 발생함 

- 여성은 폐경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 
더욱 심화됨 

 
 

 

 

 
 

 

 

 

 


